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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관련요인

안성아1, 이경숙2*

1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2울산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related to Job-seeking Anxie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Seong-Ah Ahn1, Kyoung-Sook Lee2*

1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Jinju Health College
2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취업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U시 소재 1개 대학과 B시에 소재한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183명의 간호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
일까지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2.0으로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신체상
과 자기표현은 정적상관관계, 취업불안과 부적상관관계,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 자기표현이었고 총 설명력은 26.2%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도록하며 자기표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취
업불안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body image, self-expression, and job-seeking 
anxiety-related factor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183 nursing college 
students enrolled at a university in U or B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to 
November 2019.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2.0. Body image was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xpression and job-seeking anxiety, and self-ex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seeking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ducational level, body image, and self-expression 
explained 26.2 % of job-seeking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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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대졸자의 취업난이 극

히 심각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취업불안
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적절
한 취업불안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취업불안은 취업준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대학생들은 취업불안으로 
인해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이나 졸업을 미
루기도 한다[3]. 높은 취업불안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
발한 활동과 성장할 대학생에게 소화불량, 수면부족, 답
답함 등의 신체적 상태와 초조함, 낮은 자신감, 집중력 
등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2], 공항장애, 대인 기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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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4,5]. 
간호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취업처가 부족

하지 않으나, 간호대학생수의 증가로 취업경쟁이 높아져 
취업희망 병원에 맞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학업이외에 
스펙을 쌓기 위한 수많은 활동으로 인해 대학생활 중 취
업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6-8].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
의 정신건강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취업불안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신체상이란 신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 느낌, 사고며
[1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중요하다. 성인초기에 
형성된 신체상은 생애 전반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학점 및 스펙관리 
뿐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준비도 신경을 많이 쓰며, 면접에
서 타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신체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12]. 취업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미용성형까지 선택하기도 한다[13]. 즉, 신체상
이 긍정적이면 긍정적 정서로 삶의 질이 향상되나[14], 
부정적으로 형성된 신체상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
을 주어, 취업불안 수준도 높아진다[8,15].

취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이 필요한데,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자기표현은 정서적으로 지지와 심리적인 
안녕 및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16]. 자기표현의 향상은 
불안감 감소뿐 아니라 정신건강, 직업적 수행능력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17]고 하였다. 

취업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취업스트레스 연구[6,7]가 있으나 취업불안[8]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였으며, 국외에서의 [15], 직무
스트레스[18]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취업불안에 대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6,8]. 취업불안의 영향요인으
로 비합리적인 신념[9],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10]등을 
보고하였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학년별 취업준
비행동과 취업불안비교[8]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불안도 상당히 높으며, 이 취업
불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업준비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으며, 전반적인 적응수준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취업불안이 높을 경우 병리적으로 발전
하여 개인의 적응 및 취업을 위한 활동의 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19].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취업불안에 관하
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불안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표현과 신체상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취업불안이 
높아지는 간호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과 
신체상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취업불안
을 낮추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관련성과 취
업불안에 대한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정도
를 파악한다. 

둘째,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

안의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U시와 B시에 소재한 종합대학 2개 3,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며, 총 2개 대학의 학생 183이 연구대상에 포함되
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G power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중간효과 크기인 effect size .15 기
준으로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5개, 검정력 .95 으로 
설정하여 138명 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4부
를 제외한 183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
자수는 적절하였다.

2.3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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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신체상
Cash(1990)[20]의 다면적 신체-자기관계질문지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hip 
Questionnaire)을 근간으로 이숙현[17]과 김태연[18]의 
연구를 토대로 신선아[21]가 수정 보완한 신체상 측정도
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외모평가 및 
지향성, 체중 평가 및 지향성, 건강평가, 질병평가, 신체
부분 만족도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신체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선아[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외모평가 및 지향성.88, 체중 평가 및 
지향성 .80, 건강평가 .82, 질병평가 .73, 신체부분 만족도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전체의 Cronbach’s 
α는 .89였으며, 외모평가 및 지향성.86, 체중 평가 및 지
향성 .80, 건강평가 .84, 질병평가 .77, 신체부분 만족도 
.90 이었다.

2.3.2 자기표현
Rakos 와 Schroder(1980)[13]의 ‘자기표현 척도’를 

우리문화에 맞게 재구성한 변창진과 김성희(1980)[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
현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표현내용, 음성
적 요소, 신체언어로 구성되었다. 변창진과 김성희[14]의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는 .86 , 도구-관습적 
신념요인 .81, 관계-정서적 신념 .82 였고 본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89, 표현내용은 .62, 음성적 
요소 .87, 신체언어 .81 이었다.

2.3.3 취업불안
취업불안(Employment anxiety)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규판(2008)[2]이 개발한 ‘취업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 유발상황, 취업불
안 유발요인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
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규판(2008)[2]의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96, 취업불안상태 .94, 취업불안 유발상황 .97, 취업불
안 유발요인 .8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으로 U시와 B 소재 2개 
대학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과장이 허
락한 학과에 한하여, 연구자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취업 시
기가 비교적 가까운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고, 휴학생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미리 수업시간
을 파악하여 3교시나 4교시 후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강
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
에 동의하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
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도중에 불편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여 제출한 대상자에게
는 답례품으로 햄버그를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시간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7부가 수거되었고,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자료처리의 부적절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Characteristics n Percentage

Gender Male 69 37.7
Female 114 62.3

Grade 3rd 86 47.0
4th 97 53.0

Circles Yes 70 38.3
No 113 61.7

Economic status
Upper 26 14.2
Middle 143 78.1
Low 14 7.7

Academic 
record

≥4.0 30 16.4
3.5≥, <4.0 82 44.8
3.0≥, <3.5 56 30.6

<3.0 15 8.2

Health status
Good 90 49.2

Moderate 81 44.3
Bad 12 6.6

Religion Yes 45 24.6
No 138 75.4

All 183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2022

108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2.3%, 학년은 3학
년이 47.0%, 4학년이 53.0%, 학업성적은 4.5점 만점에 
평점 3.5이상 4.0미만이 44.8%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참여는 없는 경우가 61.7%로 많았다. 경제 상태는 
78.1%가 중간정도였고, 건강상태는 49.2%가 좋다고 응
답하였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75.4%, 있는 경우가 
24.6%였다(Table 1).

3.2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신체상은 5점 만점에 3.07±.42점, 자
기표현은 5점 만점에 3.23±.45점, 취업불안은 5점 만점
에 2.83±.76점 이었다(Table 2).

Variables Range M±SD Max Min
Body image 1~5 3.07±.42 1.68 4.68

Self expression 1~5 3.23±.45 2.10 4.25
Job-seeking anxiety 1~5 2.83±.76 4.75 1.00

Table 2. Mean Scores for body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N=18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은 성별, 학년, 동아리참

여 여부, 경제상태, 학업성적, 종교 유무, 건강상태에 따
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Characteristics
Job-seeking anxiety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2.73±.70 -1.43
(.155)Female 2.89±.78

Grade 3rd 2.73±.70 -1.72
(.088)4th 2.92±.74

Circles Yes 2.90±.70 0.49
(.623)No 2.81±.79

Economic status
Upper 2.80±.79

0.44
(.338)Middle 2.86±.77

Low 2.73±.56

Academic record

≥4.0 2.79±.86
0.71
(.548)

3.5≥, <4.0 2.79±.76
3.0≥, <3.5 2.94±.67

<3.0 2.68±.86

Health status
Good 2.73±.78

1.49
(.227)Moderate 2.94±.79

Bad 2.94±.78

Religion Yes 2.94±.78 -0.98
(.330)No 2.73±.83

Table 3. Differences in job-seeking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3.4 신체상, 자기표현 및 취업불안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의 신체상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r=.36, p<.001), 취업불안과는 부적상관관계 (r=-.38, 
p<.01)를 나타내었다.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상관
관계(r=-.43, p<.05)가 있었다(Table 4).

Variables
Body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r   (p) r   (p) r   (p)

Body image 1
Self expression .36 (<0.01) 1

Job-seeking anxiety -.38 (<0.01) -.43(<0.05) 1

Table 4. Correlations of image, self expression 
job-seeking anxiety                 (N=183)

3.5 취업불안 관련요인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취업불안
과 유의한 변수는 없어 신체상, 자기표현만을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F=5.0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6.2% 였다. 주된 영향요인
은 신체상, 자기표현이었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2.368 .273 6.02 <.001
Body image -.583 .050 -0.159 -2.25 .025 1.071

Self expression .132 .042 -0.263 -2.63 .009 1.010
 R2=.327  Ajd R2= .262, F=5.05,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job-seeking anxiety 
(N=18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상, 자기표현, 취업불안의 상관관계와 취업불안 관련요
인을 규명함으로써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신체상은 5점 만점에 3.07±. 
42점으로 보통수준, 자기표현은 3.23±.45점 보통수준, 
취업불안은 2.83±.76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
는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간호 대학생을 4학년을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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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2]에서 5점 만점에  외모지향 평균 3.52±0.64
점, 외모평가 평균2.78±0.62점, 건강지향 평균 
3.09±0.74점, 건강평가 평균3.32±0.74점과 비슷한 수
준이었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표
현 5점 만점에 3.08점[28]보다 다소 높았고, 취업불안은 
간호 대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불안
이 2학년의 경우 평균 2.83점, 3학년은 3.09점[19]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3.4 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이 10월부터여서 취업처에 최종 
합격된 4학년이 포함되었기에 취업불안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불안은 성별, 학년, 동아리, 경제상
대, 성적, 종교,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
별, 학년에 따라 취업불안 차이가 있다는 결과[19], 취업
불안이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경제상태,  학교생활, 
학점, 동아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23]의 연구에
서 3학년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 최명희등[6]의 연구
에서 취업스트레스가 3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는 상이하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간 취업불안의 차이가 없었다[8]는 연구결
과와는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이 3.4학년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4학년이 더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자료수집시기를 달리하여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이 취업불안
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므로 여학생들의 취업불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취
업불안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표현과 취업불
안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신체상이 긍정적일수
록 자기표현을 잘하며 취업불안이 낮았고, 자기표현을 
잘하면 취업불안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모
만족도와 자기표현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
[12], 외모만족도와 취업불안이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
낸 결과[23]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
하여 긍정적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자기표현을 향상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과 자기표현이었다. 이는 신체상의 영향은 아니지
만, 외모자아존중이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
을 한다고 한 연구결과[20], 남학생에서는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에게서는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 불안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24] 맥락
을 같이한다. 또한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이 음의관계[14]
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
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업불안은 대학 생활의 부
적응은 물론 정신 및 신체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9]는 연구결과와  취업불안이 취업준비행동을 증가
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으며[25, 체육
계열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다[26]. 이는 가벼운 수준의 취업불안
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취업불안이 낮은 학생들보다 , 
취업준비행동을  동기화하며[25], 이는 곧 취업불안이 개
인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아직 간호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신체상과 자기표현이 
취업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간호 대학생
들에게 교과외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취
업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자료수집시기와 대
상자를 달리하여 재확인하여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한 취
업불안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체상, 자기표현, 취업불
안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신체
상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취업불안과는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표현과 취업불안은 부적상관관
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상, 자기표현이었고, 설명력은 26.2%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취업불안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고 자기표
현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일부 지역 간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간호 대학생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언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자기표현과 취업불안과의 보다나은 상관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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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해 신체상 및 자기표현이 낮은 군과 높은군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 대학생에게 취업불안을 감
소시키기 위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나 자기표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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